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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럽에 등장한 철강-자동차-전력 탄소중립 밸류체인…한국은? 

BMW-잘츠기터AG-오스테드 협력 박차… 풍력으로 저탄소 철강 제조해 자동차회사에 납품돼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 연관 기업도 변화에 더 빠르게 대처해야 해” 

유럽에서 철강과 자동차 업계를 중심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밸류체인이 구체적으로 윤곽을 보이며 등

장하기 시작했다. 독일의 대표적인 자동차 그룹인 BMW는 저탄소 자동차 강판을 공급받기 위해 독

일 제철 기업 잘츠기터 AG와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한편 잘츠기터 AG는 덴마크 풍력 전력회사 오스

테드와의 업무협약(MOU)을 맺어 저탄소 철강 생산에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계획이다. 대표적 제조

업 산업군인 철강과 자동차 업계에서 탈탄소 달성을 위한 교과서적인 밸류체인이 등장하면서 비슷한 

산업군을 갖춘 한국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잘츠기터 AG는 지난 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앞으로 새로운 수소환원 공정을 통해 제철 과정

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95% 이상 감축할 예정이며, 2026년부터 유럽 내 BMW 공장에 저

탄소 철강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유럽에서 매년 철강 50만 톤 이상을 공급받는 BMW가 

전체 공급망 안에서 막대한 온실가스 감축을 달성할 수 있을 전망이다. BMW는 공급망 안에서 순환

경제도 가속할 예정이다. BMW는 철스크랩 재활용 비율을 기존 25%에서 2030년 최대 50%까지 올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5일 잘츠기터 AG는 오스테드와 해상풍력을 이용한 전력 공급, 그린수소 활용, 저탄소 철

강 생산과 해상풍력단지를 위한 저탄소 철강 공급 등에서 협무협약을 맺었다. 해체된 풍력 터빈에서 

나오는 철스크랩 역시 철강 제조 공정에 투입돼 재활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독일에서 기후 행동의 일환으로 거대 기업 간 밸류체인 협약이 한국 산업계에 끼치는 압박도 있을 

전망이다. 한국 역시 포스코, 현대제철 등 주요 철강 기업이 있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라는 글

로벌 자동차 기업이 있다. 세계 각국에서 탄소세가 도입될수록 제조업계의 경쟁력은 밸류체인 전체

에서의 빠르고 효과적인 탈탄소가 관건이다. 완성차 회사가 지닌 폭넓은 밸류체인에서의 탈탄소는 

자동차 강판을 위한 제철 부문에서의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제철 과정에서의 탈탄소는 석탄 기반의 고로 대신 전기로 사용 및 수소환원제철 기술 전환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막대한 전력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전력은 탄소배출이 필연적인 

화석연료 발전이 아닌 재생에너지여야 한다. 제철과 자동차 산업의 탄소중립은 밸류체인에 있는 모

든 시장참여자의 동참이 필요한데, 이런 모범적 대안을 BMW-잘츠기터 AG-오스테드 간 협력이 보여

https://www.salzgitter-ag.com/en/newsroom/press-releases/details/translate-to-englisch-salzgitter-ag-liefert-ab-2026-co2-armen-stahl-an-alle-bmw-group-werke-in-europa-und-unterstuetzt-damit-ihren-kunden-massgeblich-beim-erreichen-seiner-klimaziele-19179.html
https://orsted.com/en/media/newsroom/news/2022/01/202201254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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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잘츠기터 AG의 CEO 군나르 그뢰블러는 이번 밸류체인 협약에 대한 동기에 대해 “지속 가능성 논쟁

과 CO2 감축 목표의 과정에서 중요 시장 상황이 매우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이러

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며, 회사를 순환 경제로 진취적으로 재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

다. 그뢰블러는 “고객사는 공급망을 녹색 자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으며 기업의 미래 생존력, 지

속 가능성 및 일자리를 확보할 새로운 전략으로 이러한 추세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철강 공급망에서의 탈탄소에 주저하고 있는 일각의 회의적인 반론에 대해서 그뢰블러는 긍정적인 메

시지로 답했다. 그는 “이는 잘츠기터 그룹 150년 역사에서 가장 큰 변화다. 독일 연간 배출량의 약 

1%에 해당하는 연간 800만 톤의 이산화탄소 절감은 달성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그뢰블러는 “핵심 

전제조건은 이제 정책 입안자들이 올바른 경제·정치적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

다. 

 

기후솔루션 김근하 연구원은 “최근 철강 산업의 탈탄소에 대한 요구와 이를 위한 각종 기업, 정부기

관 및 시민 단체들의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수소환원철 등 저탄소 

철강이 마냥 먼 미래 기술이나 시장수요가 아니라는 것을 이번 잘츠기터의 MOU가 보여주고 있다”

라며 “포스코를 비롯한 국내 철강 연관 기업도 기존 2050 탄소중립 로드맵에 안주해서는 안 되며, 

이러한 변화에 더 빠르고 높은 수준의 감축 목표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솔루션 커뮤니케이션 담당 김원상, wonsang.kim@forourclimate.org, 010-2944-2943 

보도자료는 홈페이지(http://www.forourclimate.org) 뉴스룸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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